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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 시 118:1 )

/6.3/6.3

감사는 생명의 주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 나오는 자연스런 

마음입니다. 소멸해가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

음은 감사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 막연하지 않습

니다. 심장이 뛸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마

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감사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삶에 대한 고백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감사는 창조주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증거입니

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가장 먼저 감사를 회복하게 됩니다. 감사가 우리의 

성품이 되고, 감사가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ҍ

일시: 12월 10일(오늘) 13:40         장소: 베다니홀

대상: 2023년 9월~11월 새가족 기본과정 수료자

♄ὣ ▐ ᾤ
일시: 12월 17일(주일) 찬양예배시 

대상: 신임 서리 집사 

⁷▐ ⁷▐ ᾧ

봉사시간: 주일 종일 또는 시간대별 선택        

지원방법: �봉사위원회 및 차량안내부에 방문하여 지원서 

작성     * 자세한 사항은 8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성탄축하 특별찬양

일시: 2023. 12. 22(금) 금요집회시         장소: 본당

주관: 연합찬양대 및 오케스트라 

곡명: �헨델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제1부(예언과 탄생) 

및 제2부 마지막 곡(할렐루야)

감사가 일상이 감사가 일상이 
되게 하라되게 하라

2023년 교회학교 성탄축하 찬양예배
“참 빛, 세상을 비추다”

일시: 12월 10일(오늘) 찬양예배시        장소: 본당

주관: 교육위원회 (영아부~고등부)

신청방법: 사무국에 비치된 신청서 1부, 배우자 동의서 1부를 작성한 후 제출            
신청 및 모집: 12월 24일(주일) 까지

* 주간충현 5면 참조

신청방법: 사무국에 비치된 신청서 1부를 작성한 후 제출         신청기간: 12월 31일(주일) 까지 

2024년 충현교회 
제7기 제자훈련생을 모집합니다.

2024년 충현교회 사역훈련

제6기 사역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모집안내 1. 남제자반

① 주일 16:30~19:00

② 목요일 19:00~21:30

2. 여제자반

① 화요일 10:00~12:30

② 수요일 14:30~17:00

1. 남사역반   ① 주일반 (16:30~19:00)   ② 목요반 (19:00~21:30)

2. 여제자반   ① 수요반 (14:30~17:00)    ② 목요반 (19:00~21:30)

③ 목요일 10:00~12:30

④ 여제자 65+반 (수 14:30~17:00) 

3. 여직장인반

① 화요일 19:00~21:30

② 토요일 10:00~12:30

다음 주일, ҟ

일시: 12월 17일(주일) 3부 예배 후, 본당 

대상: 본 교회 시무장로, 교역자,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안건: 2023년 수입·지출 결산보고 및 2024년 수입·지출(예산안) 

Ⱡ ὣ ▐

기간: 12월 17일(주일)까지

내용: 경관 조명과 잘 어울리는 성탄 트리 사진 제출

제출 방법: 구글폼으로 링크 접속하여 제출

Ӓ ҟ♠ Ӥ▐ ẁὖ ᵒ
공사기간 중 가급적 대중교통, 카풀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2층 폐쇄: 11월 6일(월) ~ 12월 10일(주일) 주일 주차 불가             

지하1층 폐쇄: 12월 11일(월) ~ 12월 30일(토) 주일 주차 불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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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일

 설
교

지난 주일(12월 3일) 설교 되새기기

성탄절 4주 전의 주일부터 성탄절 전야에 이르는 대강절은, 성탄의 의미

를 되새기고, 예수님의 오심을 차분하게 준비하며 기다린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습니다. 잘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은 주로 어린 아이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지만, 요즘은 어른들도 기다림에 약한 모습을 종종 보이는 듯합니다. 

휴대전화를 통하여 수신한 이메일이나 문자에 대하여 빨리 회신을 하지 않

으면 상대방에게 실례가 될 정도로 신속함을 요구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

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잘 기다릴 줄 아는 성품과 기다림의 미덕에서 좋

은 신앙이 비롯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성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기다림의 의미와 기다리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

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인물은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순

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창 12:1)” 아

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향집을 떠나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르며 

다시금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데라가 죽은 후, ‘네가 고향 친

척 아비 집을 떠날 때처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

습니다. 어디로 가야할지 몰랐음에도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길이 환히 보일 것이라 생각

하실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갈 곳도 모르는 채 오직 순종함으로 나아

가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

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

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 12:2–3)” 아브라함은 하

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가리켜, 기다림의 조상이

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기다림에 담겨진 의미

대학병원의 대기실을 살펴보면, 곧 진료를 받을 사람의 명단과, 보다 더 

기다려야 할 사람의 명단이 떠 있는 화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진료 때

까지 소요될 시간을 예상해보면, 기다림은 조금 더 수월합니다. 안내가 있

으면 기다림이 보다 쉽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다림을 

견딜 수 있는 안내판(이정표)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다

림은 그들의 생애 안에 끝나지 아니하였을 정도로 길었습니다. 하나님께

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약속은, 모세가 이스

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 한 후,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에 들어감으로써 이루어졌기에, 무려 400년이 넘는 기다림 후에 이루어졌

습니다.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 

15:1)” 성취되기까지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음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

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하나님의 이정표가 있었기 때문이

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

과 동일한 약속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약

속은, 창과 화살과 같은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몸으로 막아주신다

는 의미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

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다림에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

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창 15:4)” 하나님의 말씀

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들을 주시리라 확신했다고 생

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던 그 때, 아들을 얻

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

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

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창 17:19)” 아브라함이 99세, 사라

는 90세가 될 정도로 꽤 많은 시간이 지나, 아들 얻기를 거의 포기할 정도로 

기다린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실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

셨고, 마침내 아들도 얻게 하셨습니다. 그저 오랜 시간의 기다림을 통하여 

원하는 바를 얻었다는 세상의 평범한 이야기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긴 기

다림을 거쳐 얻은 아들이 조금 자라나자,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창 22장).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던 75세의 무렵에 

이삭을 낳았다면,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기다림

의 순종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

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

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 3:16)”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의 기다림을 통하여, 그들을 기다림의 조상이자, 순종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 뿐 아니라 ‘천하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

까지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

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

였느니라 (요 8:56)”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하시며, 아브라함

과 사라가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 메시아가 오게 됨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

니다. 즉,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기다림이 후계자가 될 아들에 대한 

기다림의 차원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지는 역사에 대한 기다림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해방의 날이자, 신원의 날이며, 심판받는 두려운 날

인 ‘주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

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부활 후 승천하셔서 하늘보좌에서 통치하심

으로 주의 날은 이루어졌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전 1:7)” 신약시대를 살아가

는 성도는 ‘주께서 나타나실 때’를 신앙의 초점으로 삼아, 이를 사모하며 살

아가야 합니다. ‘나타난다’는 언뜻 평범한 단어로 보이지만, 신약성경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가리킬 때는 마지막 날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날을 바라

보는 성도로서, 성경이 교훈하는 기다림의 성품을 익혀가야 합니다. “복스

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딛 2:13)” 소망이 복스럽다는 성경의 표현은 참 아름답

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

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4주 간

의 대강절 기간 동안, 기다림에 감추어진 아름다운 교훈을 배우고, 예수님

께서 나타나심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조차 예수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기다림의 소망 가운데 아름다운 덕

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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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ḁὧ ◄*

⃰Ớ Ӧ ▐Ớ
(창세기 18:10-12) 

정리: 배진현 목사

주일 1~3부 예배 설교·한규삼 담임목사



Advent, which is from Sunday four weeks before Christmas to the Eve 

of Christmas, is meaningful in that we ruminate about the implications 

of Christmas and that we prepare and wait calmingly for Jesus' coming. 

days, even adults seem to show the image of weakness in awaiting. It's be-

cause we are living in a society that requires promptness to the extent 

that it goes outside of the bounds of decency if we do not reply immedi-

ately to the received e-mail or text messages through a mobile phone. 

However, the Bible says good faith derives from the character that knows 

how to anticipate well and the virtue of waiting. That's why I'd like to 

share with you the meanings and ways of awaiting focusing on figures 

I want to observe are Abraham and Sarah. The waiting of Abraham and 

Sarah began with the moment when God called them. "Now the Lord had 

said to Abram: “Get out of your country, From your family And from 

your father’s house, To a land that I will show you(Gen 12:1)" Obeying 

God's word, Abraham got out of his father's house, stayed in Haran, and 

got out from your family and your father's house, go to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Despite not knowing where to go, Abraham obeyed the 

word. You can think if you only receive God's calling, all the ways of your 

life will be shown brightly, however, like Abraham, there is a moment 

when we should go forward without knowing where to go. "I will make 

you a great nation; I will bless you And make your name great; And you 

shall be a blessing.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And I will curse him 

who curses you; And in you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shall be blessed.

(Gen 12:2-3)” Abraham endured the long time of anticipation holding the 

covenant of God. That's why we call Abraham and Sarah whose faith be-

gan with obedience to the calling the ancestor of waiting.

The implication contained in waiting

showing a list of people who are to receive treatment soon and a list of 

people who have to wait longer. If you can predict the time that is to 

spend till the treatment, waiting is much easier. Because awaiting is much 

easier if there is a guide, God allowed Abraham and Sarah the informa-

tion board (the land mark) in order that they can endure waiting. Abra-

their lifetime. The covenant God made with Abraham, 'Go to the land 

these things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Abram in a vision, saying, “Do 

not be afraid, Abram. I am your shield, your exceedingly great reward.

(Gen 15:1)” The reason that Abraham could believe and wait for the cove-

nant to be accomplished even though it seemed to take so long to be ac-

complished was that there was God's landmark that said 'Do not be 

afraid', 'I am your shield',  and "I am your exceedingly great reward'. I be-

lieve that the same covenant as that of Abraham will be present to you 

and me who are living lives of waiting in God. Since the covenant that 

God will be our shield means God will defend us in person from sword 

and spear attacks, God's plan for saving us through Jesus is contained. I 

hope you remember the word, 'Do not be afraid' and the covenant that 

God will be our great rewards can be a great force in accompanying God. 

“And behold,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him, saying, “This one shall 

not be your heir, but one who will come from your own body shall be 

of God that God would indeed give a son. But it was not for Abraham to 

gain the son immediately when he was convinced of the covenant of 

God. "Then God said: “No, Sarah your wife shall bear you a son, and you 

-

the son He would give Abraham and let him get a son at last. Unlike an 

that he had wanted, God ordered Abraham to dedicate Him the son 

whom he had got by awaiting so long when he grew up a little(Gen 22). If 

out of  Ur of the Chaldeans, he might not have been able to dedicate his 

son to God, but through the obedience of waiting Abraham could obey 

the promises made. He does not say, “And to seeds,” as of many, but as of 

one, “And to your Seed,” who is Christ(Gal 3:16). God established Abra-

ham and Sarah as the ancestor of waiting as well as the ancestor of faith 

and accomplished even the covenant that all nations on the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Abraham. It's because Jesus came as a descendant of 

was glad.( John 8:56)” Jesus, while arguing with Pharisees, said Abraham 

is, transcending the level of waiting for their heir, they realized their wait-

ing was the anticipation for the history that God's will would be accom-

plished through Jesus.

How to wait

People in the Old Testament period waited for 'the Lord's Day' that is a 

day of liberation, a day of avenge and a dreadful day of judgement. The 

-

-

ing in the era of the New Testament should make 'the time of the Lord's 

revelation' a focus on their faith and live longing for it. The word 'revela-

tion' at a glimpse seems to be an ordinary word, but when it refers to the 

resurrected Lord in the New Testament, it contains the hope of the last 

day. Therefore, as the saints who are looking forward to the day when the 

-

thing, we should learn and master the character of waiting taught in the 

Bible. "looking for the blessed hope and glorious appearing of our great 

God and Savior Jesus Christ,(Titus 2:13)" The expression of the blessed 

hope is very beautiful. God made us wait for the blessed hope and glorious 

appearance of our great God and Savior Jesus Christ. I bless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during the four weeks' Advent season, we learn the beautiful 

lessons hidden in the waiting, longing for Jesus' revealing, experiencing Je-

sus' appearance, realizing even all our problems are in Jesus and that we all 

accumulate beautiful virtues in the hope of waiting.

영역·이율의

Sermon in English Translation

Rev. Kyu Sam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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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훈련생 사역훈련생 

소감문소감문

ᵹ ֠ ḓᾠ  ҍ ὣ֥ ᾠ♄* ḓᾠ  Ὥ ὣᾠ ὰ ḁ ӽ Ἓ ḆἌ ᵁ

ḁ, ֚Ỷḫ Ὣ Ӧᶷ Ḇὣ ᶵ○ Ἄᶷ Ὣ Ӧ Ỵᾠ Ṏḁᶷ Ṕ Ὣ ґṴ ә ḁ, Ỷ

ᵁὗ ⁫ᾠ♄ Ἄ ӆḁᶷ ◕Ҏ ṯ ḁ, ֚Ủ♄ Ὣ ӍḄ ә Ἆ ΏӀ ṍ ᶷḫ ὰἛ ᵡ

῁ ṯә Ἄ ḻ ҍ ᵨ ә ֥╧ ҍṬ ә Ҕ▐ҍ ḝ ֥ ᵕ בּ ḁ, ֚ἃӀ ᵹ /

Ἓ Ἆ Ώә ◄ ⁬ṍᶷ Ἓ ▐ Ἆ Ӏ ṍ ḁ,

▐ Ἆ ә ⁫᷄ ἎӦᶷ ḁὔӀ /4ᾤ ᵁ ṍ ᶷ ḏ ỹ֥ḻ ә ₐḋḻ ṍ

ḁ, ▐ Ἆ ṍә Ὣ ṍ ҕ ỹӀ Ὣҍ ᶑӒ◌ Ἓ ‾ ἰὗ Ώ ᶷ ◄ ’

ḁ, Ḃ ◄ ꜚ * Ҝ ᾠ ֜ Ӧ Ҳ Ӧ ὶ ♄ ▐ Ὼ ᵒἌᶌ ḫ* ὶӦ ₔ ⁫ḁ ↔ὣ

◄ Ḅ ә בּ ᶷ Ῠ Ҕ▐ ḁ, ▐ Ὼ ֥ ֥⁫ḁ ḻ ᷉ ֥ḓ ᾞ ֜

֜ ҍӀ Ⱶḁ, ᾧṭ ◄ ṯ ḻ ᶷ ᷉ Ӓ ᶷ ҏ ḁ,

ἃӀ Ṏ ▐ Ἆ KRὗ ♄Ἓὗ ҍә* Ҏ ḁὖ Ⱡ /4ᾤ ᵁ ṍᶷ ṯ ᾧ * ♄Ἓ ḁ

ὖ ◕ҎӦ Ӓ Ӧ ḻ Ώә ῼ ҍᾞ ḝ ὗ ᶞὣᾞ Ῡ Ⱡּג Ἓ Ⱡ בּ ḁ,

Ὼ Ἓ Ɫ ₐḋ ῁◌ ḻἛ* ᾧṔҍ ‛בּ♠ꜝ ә ♄Ἓ ṃᶷ ᾧ Ὑḁ ḁ, ♄Ἓҍ ♄Ἓὗ ♪

֥ᶷ* ♪֫ ⁮ ṍᶷ ▐ Ὼ Ҕ▐ ḁ,

ᵁ᷉כ♄ᶷ ὣὗ ᾭ Ṏ ӽ Ἓ ₐὔ ә ὣҍ ҍ ▐ ֥ỳ ҍ ṫỴᵆ בּ ᶷ ὣὗ

Ὥṯ ᶌ Ⱶḁә ḁ, ᵒҍ Қ ᾯ ♄Ἓ ḁὖ ▐ṯ ᾧ ᷉ ӽ ὗ Ɫ ҍӀ ᶷ ὣὗ ▐

ḁ, ῁ ⁫ḁ ὣ Ӏ ♠ӽ Ὣ Ⱬ♄ ◄ ᵁỚ* ⁮ ▐ Ἓ ⁬ ᶷ ὣ

▐ Ὼ ▐ Ҕ▐ ḁ,

ᵁᶷ ᾯ ḻ Ἓ Ɫ Ⱬ♄ ᵁ᷉כ♄ ▐ Ⱶ ╝ ᷄Ớ* ᾤ ᾤ ▐ ֥

ỳ ᵒӀ ᾞ ♄Ἓ ᾞ ℮ Ӏᴴ ᵁ᷉כ♄ ḻ Ⱶḁ, ‴ ὣ ▐ Ὼ ῄ ᾨ▐᷉

ḻ ⁫ᵒᶷ ♠ӽ▐Ἓ♄ ṯ ֥ḻ Ḟₒ * ґ ῶὗ ᾫỚ ὺḠ בּ

ә* ֚ ᾧ ḝ Ὑḁ ▐ ֥ḓ Ӏ ᶷ ᵁ᷉כ Ҕ▐ Ӯ Ἄṫὥḁ, Ὦ

╩Ҳḓᶷ ҹ ᷄Ớ ᵁ᷉כ♄ ớ ▐ḓἛ* Ἅ ♠ ἶᶷ ⁮ ṍᶷ ὣ ▐ Ὼ ▐Ợ ә

⁬ ᷄ḁ,

6교구 최지숙 권사

Ἆ ⱠӒ ְ Ӏ ῂ◄ ә Ԃ ᾞ ▫ ֥ὗ Ḡ ҏ Ӓ

᷄ḁ, Ὥ ἰבּ 0ᵹ ҏ ᵌә* ἛᵁἛₐ ◄ ⁬ṍ ҕ ֥ ₒ ▫ ꜚ ♄* ᵁ

כ᷉ ṍ ᾯ ᵁ ᾧ ῼӋ Ӏ ṍ ᷄ḁ, ▐ Ἓ Ἆ Ώ֥ Ὦ ₐ ḁᶷ ◕Ҏ

ẋῄ ὶ♥ ֥ḻ Ὥ Ⱡἔ᷉ ḻ Ԃ ᾞ ▐ Ἆ Ӏ ṍ ᷄ḁ,

♥ӽ ὰ ὣ ᾞ   ҏ ḝ Ӏ ṍ ә* ὗ Ӏ ᶷ ὰ ὗ ְ ֽḅᶷ

ᶞὣӀ Ⱶ ᷄ḁ, כ᷉ ᵁ ᾧṭ ҹ Ἓ ᾞ* ♄כ᷉ ֥≤ ⁬ ұ * ᷉

Ḉ ⱠṎ Ἓ♄ ▫ □֥ ẢӀ ᵁ ҍ ᶷ ḻ ҍὔ Ⱶ ᷄ḁ, Ắ ὣ ᾭ Ҏ ҍ

Ҏ֥ ḋḏ ṳ* ὣḻ Ҏ Ώ ▐ὗ ᵁ᷉ ♠ ▐ ṍ ♄Ἓ Ἅ ḁᶷ ҹӦ*

▐ᶷ ꜙὶ ә ᶂἍ ᾠ ҟῼṍ בּ ḁᶷ ҹḻ ḁ ֠ ֽḅӀ Ⱶ ᷄ḁ,

֚ṅ ᵁ Ӏᶷ ‴ ▐ҍ ḁә ◕Ҏ ֥ Ҕḏ בּ ▐ Ἓ Ԃₒ ә Ṕ

Ḡ ҹ Ҝ ᷄ḁ, ֚Ỵᵁ ᵁ᷉כ♄ᶷ Ҏ Ӏ ίᶷ ₒỳӦ  “ Ἓ ὣὗ ₐὔ ә* ₐ ₐₒ ♄Ἓ ҍ

Ӏ * כ ♠ ἶ ҍ ᶷ ₒ ֥ * ᶷ ▐ᾤ דּ בּ ḻἜ ֥ḻ ӆ ᷄ḁ,

ḿ ⁫ᾠ ḻ ᶷ ἎӦ ‖ ẋḻ ә* Ὦבּ ӍḄ ᵁ Ṡẁὔ ᾯ Ḡ ᵁ ᾧ

ὶ ֥ḻ ᷄ḁ, ֚Ỹ ḻ ₔԂ ә ḁ ‗ ᵁ᷉Ӧ ְ Ὥᵉ ҚӀ ә ᾧṭ Ἆ Ὣ῁ὣ בּ

ḻἜ ḻ ᷉ Ҕ▐ṫὨ᷄ḁ, ᵁ᷉ Ӓ ᾞ ֚ Ӕᾤ ᶷ ▫ Ἓ ₐ

ὗ ҵ ḝ ḻ ֥ὗ ꜙὶ ᷄ḁ,

3교구 채은미 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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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자 과 진 도

2/3(토)  오리엔테이션

2/16(금)  사역훈련 개강식

1 2/18 1권 1과 정죄는 끝났다

2 2/25 1권 2과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3 3/3 1권 3과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4 3/10 1권 4과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는 후사

5 3/17 1권 5과 확실한 두 가지 보증

3/24 고난주간 및 학습기간

6 4/7 1권 6과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관계

7 4/14 2권 1과 교회란 무엇인가?

8 4/21 2권 2과 교회의 존재 이유(1):예배

9 4/28 2권 3과 교회의 존재 이유(2):훈련

10 5/5 2권 4과 교회의 존재 이유(3):증거

11 5/12 2권 5과 제자의 자격(1):전적 위탁자

12 5/19 2권 6과 제자의 자격(2):증인

13 5/26 2권 7과 제자의 자격(3):종

14 6/2 2권 8과 몸의 지체와 상호사역

15 6/9 2권 9과 사역의 장을 찾으라

16 6/16 2권 10과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6/23~8/11
여름방학 및 단기선교·동역교회 전도

17 8/18 3권 1과 소그룹 성경공부의 교육환경

18 8/25 3권 2과 소그룹 성경공부와 리더십

19 9/1 독서발제1 내가 만든 신

20 9/8 독서발제2 청지기 수업

9/15 추 석 연 휴

21 9/22 독서발제3 영적리더십

22 9/29 3권 3과 귀납적 성경연구 개관

23 10/6 3권 4과 귀납적 성경공부의 실제(1): 관찰

24 10/13 3권 5과 귀납적 성경공부의 실제(2): 해석

25 10/20 3권 6과 귀납적 성경공부의 실제(3): 적용

26 10/27 3권 7과 소그룹 커뮤니케이션: 질문과 경청

27 11/3 3권 8과 소그룹 교재 인도법

28 11/10 3권 9과 소그룹 견습과 평가 및 종강모임

11/29(금) 제자훈련·사역훈련 수료식

0.02 ӽ 4֥ ▐ Ἆ

사역훈련 지원 자격

1. �본 교회 제자훈련을 수료하신 성도

2. 현재 순 모임에 꾸준히 출석 중인 성도

3. �사역훈련 수료 후 순장 및 기타 평신도지도자로 섬기기를 소망

하는 성도

4. �훈련에 집중하기에 건강상의 어려움이 없고, 건전한 직업을 가진 

성도

5. �사역훈련의 모든 내용을 온전한 기쁨과 순종으로 감당할 준비가 

된 성도

회비

90,000원

(교재 및 필독도서비 포함/오리엔테이션 시 납부)

신청방법

신청서 배부 및 제출: 사무국에서 받아 작성 후 제출   

* �신청서 내에 제자훈련교역자 및 교구교역자의 서명을 받아서 

사무국에 제출합니다. 

훈련시간 안내(1년 28주과정)

1) 남자사역반 : 주일반(16:30~19:00), 목요반(19:00~21:30)

2) 여자사역반 : 수요반(14:30~17:00), 목요반(19:00~21:30)

훈련교재

1. 사역 훈련 I: 성령, 새 생활의 열쇠

   필독도서: 참된 자유, 내가 만든 신

2. 사역 훈련Ⅱ: 교회와 평신도의 자아상

    필독도서: 청지기 수업

3. 사역 훈련Ⅲ: 소그룹 환경과 리더십

    필독도서: 영적 리더십, 귀납적 큐티,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인도법 

모집기간: 12월 10일(주일)~31일(주일)까지

훈련생 발표:  2024년 1월 7일(주일)  *주간충현 게재

                    사역훈련 지원자에 대한 별도의 인터뷰는 없습니다.

문의: 김승래 목사(010-5526-1324)

사역 훈련은 제자훈련을 수료한 성도 중에서 교회 내의 평신도 지

도자로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자들

을 선별하여 특별히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제자훈련이 평신도를 예

수님처럼 되게 하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세워 주는 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사역 훈련은 교회 안에서 교역자의 지도로 

말씀을 가지고 다른 형제를 섬길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역 훈련은 교역자와 동역하며, 목회를 돕는 평

신도 지도자를 발굴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훈련입니다.

2024년 제6기

▐ Ἆ◕ ᾧ ᷄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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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신앙이지만 성인이 되고 교회에 나가지 않은 기간도 길었고, 다시 나가기 시작한 이후에도 그냥 몸만 왔다갔

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모태신앙이 아닌 ‘못해신앙’의 삶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힘

든 일이 연속적으로 겹지던 와중에 욥기를 읽게 되었고, 동시에 1:1양육 프로그램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조

금 더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싶다는 생각에 무작정 1:1양육 동반자과정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16주라는 기간에 지레 겁먹고 너무 즉흥적으로 섣부른 짓을 한건 아닌가 솔직히 후회를 하며 신청을 무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도 기왕 신청한거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으로 임하였고 결과적으로는 무사히 교육을 마쳤습

니다. 먼저 1:1양육 동반자과정 기간동안 “하나님을 믿어도 시련이 오며, 시험도 당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보다 희생해야하는 것도 많고 힘든데 왜 믿어야 하는건가요?” 같은 필터 없는 질문에도 진지하게 답해주시고 하

나라도 더 알려주시려고 시간 내주시고 중도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 교육의 은사로 섬겨주신 박형숙 권사님

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1양육을 받으면서 감사하게도 박형숙 권사님의 권면으로 중보기도 훈련과 서리집사 교육까지 받을수 있었습니

다. 주일 예배만 겨우 나오던 제가 평일과 토요일까지 교회에 나오려니 사실 조금은 귀찮기도 하고 힘도 들었지만 

모든 교육을 마치고난 지금은 얻은 것이 너무나도 많고 그 과정이 정말 귀하고 값진 시간이었음을 깨달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1:1양육을 통해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등 성경공부를 하고 여러가지 기도제목도 생각하면서 적

어보고 또 함께 기도해주셔서 응답받는 경험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5일 충현기도원에서 진행한 

영성훈련은 참여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1:1양육 과정을 진행하고 계

신 성도, 집사, 권사, 장로님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서툴고 어색하지만 양

육 과정에서 배운 내용들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제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 올바르게 행동하려는 제 자신을 보고 교육받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었지만 실제로 주변 지인들에게서 제가 이전과는 좀 달라진 것(긍정 의미) 같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하

나님께서 주신 경험과 깨달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 시간을 들여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기꺼이 허락해주셨기에 무사히 양

육을 마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질을 십일조 하듯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에 대한 십일조도 드

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약한 저는 앞으로 또 시험에 당하고 시련

에 부딪히고 넘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1:1양육 동반자과정에서 배우고 암송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

면 이전보다 빠르게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곁에 꼭 붙어서 항상 감사하고 순종하며 기도로 나아가

겠습니다.     청년2부 김주원 자매

일대일 제자 양육 영성훈련 소감문일대일 제자 양육 영성훈련 소감문

모태신앙으로 태어날 때부터 의문없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받아들이며 살아온 저에게도 성경공부는 익숙한 것

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님의 섭리가 그러하듯이 자연스럽게 좋은 멘토인 김명희 권사님을 만나게 하셨

고, 성경 공부를 40여년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깊이 있게 하게 되었습니다. 초중고 대학교 때 했던 분반 공부 같

은 성경 공부와는 차원이 다른 깊이로 예수님의 존재를 역사적 사실과 논리적으로 설득해 주었고, 부활이 역사적

인 사실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의문이 생기는 부분마다 성경 말씀으로 대답을 들으니 확신

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단한 신앙은 성경을 제대로 논리적으로 아는 힘에서 쌓아 올릴 수 있다는 말

을 이번 성경 공부를 하면서 들었고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이번 제자 양육으로 얻은 가장 큰 변화를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 매우 큰 부분을 차지했던 할머니의 죽음 이후 가지게 된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치유할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강한 확신과 믿음은 천국에 대해서도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닌 사실로서의 확신을 주었고 더 이상 슬프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다 만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긴 이상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습

니다. 

 양육 과정 종료 후 일대일 제자 양육을 했던 다른 멘토, 동반자분들과 경험을 공유하는 영성 훈련에 참여하였습

니다. 과정을 완료한 분들이 들려주시는 후기에는 공통점이 뚜렷하였는데 모두 성경을 기초로 한 깊은 일대일 멘

토링을 통하여 신앙적 성숙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여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 처한 상황 모두 

다양한 분들이 모였지만 이 과정을 통해 다들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신앙적으로 깊게 교류하는 멘토-멘티를 얻

은 것에 대한 기쁨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자리였습니다. 주님의 강력한 세우심을 받은 믿음의 선배 멘토들과 주님

에 대해 정확히 알고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멘티들을 이어주는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욱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으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에 입각한 강력한 믿음과 천국 확신을 가지시기를 원

하며, 저의 신앙적 멘토이신 김명희 권사님을 포함하여 일대일 제자 양육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멘토분들의 노고

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3교구 김가현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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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인으로 바로 성장하도록 먼저 본을 보이는 부
모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올바로 자라도
록 저부터 먼저 바로 서려고 결단했습니다.

이노아 아빠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던지라, 유아세례는 막연히 당연하다고만 생각했
던 것 같습니다. 세례교육을 받으며 단순히 여길만한 과정이 아님을 다
시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겠다는 약속이 얼마
나 큰 결심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고, 아이는 나의 소유물이 
아닌, 잠시 맡겨진 생명이라는 것을 되새겼습니다. 많은 영아부 친구들
과 함께 세례를 받을 수 있어 더 기쁜 자리였습니다. 기도와 축복을 받
으며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 속에 크는구나 싶어서 울컥
하는 세례식이었습니다. 첫째를 키우면서도 본이 되지 못한 부모인 것 
같아 마음이 참 무거웠는데, 이제는 말씀으로 바로서는 부모가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과 문답, 세례식 준비해주신 모든 손길
에 감사드립니다. 

정로운 엄마 

아이에 대한 내 사명감, 다시 한 번 의지를 다잡습니다.
김단우 엄마 

아가가 나중에 커서 엄마아빠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유아세
례였음을 깨닫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리아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엄마아빠로서 강한 사명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양육하겠다
고 기도합니다.

박리아 엄마

유아세례를 위한 교육의 과정부터 이 아이의 참된 부모님은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린아기인 지금부터 가정에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사랑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은혜인
지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유아세례가 신앙의 첫걸
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로 양육하며, 아이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방도윤 엄마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에 믿음이 형성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
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재하가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선
순위가 되고, 경외하는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송재하 아빠 

하나님에게 맡기고 기도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도건 엄마 

이 작고 연약한 저희의 아이를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자 
자녀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이가 성령님의 보살핌 아래 건강
하고 지혜롭게 자라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의 자
녀를 주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양육하며 온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주
님을 닮은,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진서 엄마

하나님께서 유아세례를 통해 믿음의 시작을 열어주셨습니다. 비록 부
모님의 신앙으로 아이가 세례를 받았지만, 스스로 구주를 내 주라 고백
할 때까지 믿음의 가정 안에서 올바르게 양육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
습니다.'아이는 부모를 비치는 거울'이라는 말처럼, 부모가 먼저 주 안에
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아이도 그 길을 닮아 가리라 생각합
니다. 가정과 사회, 교회에서 항상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께 영
광 돌리는 삶을 사는 하영이가 되길 바랍니다.

장하영 엄마 

저희 가정에게 유아세례를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
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이에게도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는 부부가 
될 수 있게 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이와 함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세례를 위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황영광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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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10:50~12:00 바나바홀(제1교 103호)

유아부 10:50~12:00 마태홀(제1교 201호)

유치부 10:50~12:00 마가홀(제1교 202호)

유년부 10:50~12:00 바울홀(제1교 301호)

초등부 10:45~11:30 디모데홀(제1교 304호)

중등부 10:45~11:45 빌레몬홀(제1교 404호)

고등부 10:45~11:40 베드로홀(제1교 504호)

청 년 1 부 14:00~15:30 에스라홀(제3교 B201호) 

청 년 2 부 14:00~15:20 한나홀(제2교 402호) 

브릿지공동체 14:00~15:30 사무엘홀(제2교 204호) 

청 년 3 부 12:30~13:50 누가홀(제1교 204호)

신혼가정부 12:30~13:30 두란노홀(제1교 102호 ) 

12교구(그루터기공동체) 13:00~13:50 야고보홀(제1교 501호) 

에바다부 12:40~13:40 여호수아홀
(제2교 301호)

구 분 시 간 장 소

사랑부
10:45~11:50 (성인)

사무엘홀(제2교 204호)
11:00~12:00 (아동, 청소년)

성경아카데미
12:20~13:30(에스라) 디도홀(제1교 401호)

12:40~13:40(아볼로) 디모데홀(제1교 304호)

소망부 12:15~13:30 갈릴리홀

새가족기본과정부 오후 12:10 베다니홀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엠마오홀

11교구 오후 12:10 느헤미야홀(제3교 101호)

어와나부 19:10~20:50(금요집회시) 제 2교육관 4층

예꿈 양육부 (주)12:00~14:45
예꿈돌봄교실(제1교 601호)
예꿈돌봄교실(제1교 701호)

예꿈교실(제1교 702호)

국내외국인선교부 11:00~12:10 여호수아홀(제2교 301호)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2교육관 1층

발달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충현평생대학원 (목) 오전 11:00 갈릴리홀

기도원집회 안내 (☏031-766-5425)예배 및 집회 안내 (☏02-552-8200)

구 분 시 간 차 량

화요집회 오전 11:00

➊호차 9:50 본당 앞 출발(직행) 
➋호차 �9:40 잠실역 3번출구, 

10:20 �야탑역 2번출구 
BYC 앞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Ⅰ 오전 9:00

본 당Ⅱ
오전 11:00 

(수어 예배, 영어,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Ⅲ 오후 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본 당

수 요 예 배 오전 11:00(본당)

금 요 집 회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00 갈릴리홀

섬 • 기 • 는 • 분 • 들

■ 협력선교사 강기엽 윤해균 윤명범 강영미 한용관
최동현

■ 현지사역자 송요한 자르갈 사란자야 라우단다쉬 
베 웽 스테판 파우크 뿌지 군친이시
윤시안 장지축 조여인 말릭 스텔라

■ 지원선교사 강영기 김경생 김신숙 김영암 김형건
박태연 안석렬 유재훈 유창무 장수진
정은희 허요셉 홍정화 

■ 목사

이기영 
목회연구

강성은 
선교위원회

김주한 
11교구

이성환 
12교구

권혁근
7교구

윤성복 
 

박동진 
2교구

문진호
3교구

정석훈
8교구

김유석 
에바다부

김상래 
브릿지

전영재 
10교구

박영환
6교구

위안복
4교구

윤준식
5교구

임대영
9교구

신경철
초등부

임진실
사랑부

김승래
신혼가정부

배진현
주간충현

박성덕
청년2부

권순동
1교구

박요셉
청년3부

이다현
중등부

이일영
청년1부

이영국
새가족

남성경
고등부

■ 여전도사

송진경 
5교구

주은숙 
6교구

이수경 
10교구

홍명주 
9교구

유현정 
유년부

조기숙
7교구

여정광
8교구

한 규 삼 담임목사

■ 교육전도사 김희영
유아부

이영미
유치부

박예령
영아부

■ 교육목사 선명환
외선부

최준호
소망부

■ 시무장로

임창식
행정위원

신광철
행정위원

이상석
행정위원

오순도
소망부장

양기수
충현복지재단이사장

김태식
교구위원장

이성섭
재정위원

장철규
건축위원

이보신
새가족위원

이상해
기도원원감

김성호
행정위원

조증민
전도위원

이상복
 봉사위원

지규성 
선교위원장

최민석
선교위원

김명성
아멘찬양대장

이창희
행정위원장

백봉선
재정위원장

박재현
행정위원

임광신
예배위원장

이홍기
감사위원장

송한천
5교구장

조윤준
할렐루야찬양대장

최현구 
건축위원

남용승 
봉사위원

김영환 
전도위원장

변창대 
세움위원장

허만선
 충현동산이사장

안연식
10교구장

현준봉 
 전도위원

양효민
당회서기

박원화
봉사위원장

이상배
당회부서기

박명근
8교구장

김종훈 
건축위원장

송영상 
성경통독부장

전성욱
건축위원

박건일 
4교구장

배종락 
선교위원 

김철남 
안내부장

김희동
3교구장

홍금성
새가족위원장

강태영
외선부장

장기락
벧엘찬양대장

홍순길
교육위원장

정인욱
기획위원장

남중호
차세대위원장

윤순규
1교구장

김상열
찬양위원장

이경환
6교구장

이양선
 헌금부장

박성철
11교구장

김열환
예배부장

김세종
선교위원

한흥연
임마누엘찬양대장

최규옥
7교구장

최승민
제자교육훈련부장

이석재
평생대학원장

송문식
중보기도부장

문영규
2교구장

김충식
전도위원

신현욱
차량안내부장

임병익
사랑부장

박노익
12교구장※ 각 부서별 예배전 찬양과 예배후 반별 GBS등의 별도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주 화요집회 강사: 윤준식 목사

금주 기도원 봉사: 3교구 

* 금주 기도회 집회는 쉽니다.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류성민 청년2부  

: Ɫḓ ṴἜ<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2073 심예진 기본과정 박영민

2 2074 나은비 기본과정 박영민

3 2076 송재영 기본과정  

4 2078 남궁선희 기본과정 신정숙

5 2086 김장현 기본과정  

6 2087 박단비 기본과정 심재승

7 2089 이솔 기본과정  

:ҟ ṴἜ<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2083 김대연 기본과정  

2 2084 정지연 기본과정  

3 2085 김상준 기본과정  

4 2098 남성경 기본과정  

5 2099 양선하 기본과정  

:ҍ ṴἜ<

※ 설교제목과 본문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날짜 설교자 / 기도자 설교본문 주력교구

11 (월) 전영재/김어현 욥 34:1-30 10교구

12 (화) 한규삼/이창희 욥 34:31-35:16 전교인

13 (수) 신경철/권태선 욥 36:1-25 전교인

14 (목) 박영환  /심재천 욥 36:26-37:24 6교구

15 (금) 문진호/황한수 욥 38:1-18 3교구

16 (토) 남성경/남성경 욥 38:19-38 전교인

17 (주) 이일영/이일영 욥 38:39-39:30 전교인

교구별 주력새벽기도(12/11~12/17)예배 담당(12/13~12/17)

날 짜 예 배 설 교 사 회 기 도

12/13 수요Ⅰ 선악과로 인하여 (창 2:16-17) 이성환 목사 강성은 차지영

12/15 금요집회 사랑 가운데 행하라! (엡 5:1-6) 한규삼 담임목사 전영재

12/17

주일Ⅰ
기다림의 분깃점, 세례요한 (눅 1:15-20)

한규삼 담임목사

박요셉 이석재

주일Ⅱ 박동진 김열환

주일Ⅲ 강성은 최승민

주일찬양 무엇이 보이느냐 (막 8:22-26) 선명환 목사 임진실 김영휘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결
 혼

1. ��이창우 군(이종호 씨·고영애 씨의 아들)과 장서영 양(장인희 집사·전금수 권사
의 딸, 9교구) / 12월 16일(토) 15:30, 로얄파크웨딩 3층(용산)

2. ��이예찬 군(이종훈 집사·김진아 집사의 아들, 10교구)과 이문정 양(이준복 타교 
집사·송춘희 타교 전도사의 딸) / 12월 16일(토) 12:30, 충현교회 갈릴리 홀

별
 세

1.  �이옥순 권사(1교구) / 2일 별세, 4일 장례

2.  �윤상열 성도(조예연 명예권사의 남편, 2교구/ 윤이나 성도의 부친·류성훈 성도의 
장인, 11교구) / 2일 별세, 4일 장례군 전도회 총회

일시: 2023년 12월 10일(오늘) 12:10          장소: 제3교육관 2층 에스더홀 

제1교육관 엘리베이터 교체공사에 따른 사용안내

11인승: 공사기간 2023.12.14 ~ 2024.1.12 (16인승만 사용가능)

16인승: 공사기간 2024.1.12 ~ 2024.2.8 (11인승만 시용가능)

교우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2월 정기당회           일시: 12월 10일(오늘) 찬양예배 후 

권사회 전체 총회       일시: 12월 20일(수), 12:00, 본당 및 실시간 영상  

봉사위원회 봉사자 모집

봉사는 교회 사랑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1) 차량안내 봉사자

역할 및 인원: �주일 입출차 안내 및 주차 관리 00명

봉사시간: �주일 종일 또는 시간대별 선택   ①8:00~9:00(1부예배 전) ②10:00~11:00(2부예배 전)      

                 ③12:00~13:00(3부예배 전)

지원방법: 차량안내부(지하1층 주차장 입구) 방문

문의: 부장 신현욱 장로(010-31374-0879) / 차장 최흥섭 집사(010-5357-0040)

(2) 에너지 절전 봉사자

역할 및 인원: 각 호실 소등 및 냉난방 온도 관리 8명          봉사시간: 교구모임 후 15:00~15:20

지원방법: 봉사위원회(코이노니아홀 여자화장실 엘레베이터 옆, 구 중보기도실) 방문

문의: 위원장 박원화 장로(010-2767-7663), 간사 원성수 집사(010-4612-5311)

임마누엘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자격: �교회등록 교인으로 기악전공자 또는 일정수준이면 됨

시간: 8시 등단, 1부(9시) 예배 담당

모집기간: 12월 3일(주일) ~ 12월 30일(토)

문의: 임마누엘 찬양대 오케스트라 반주자 김신영(010-3439-4895) / 총무 한정석(010-3614-2875)

통일선교기도회

일시: �2023년 12월 17일(주일) 16시 40분~17시 40분          장소: 베다니홀

강사: 그날교회 허남일 목사 (탈북민교회)


